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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ungha Moon & Hyunjin Kim. 2014. 6. 30. Design Plan and Survey of 

Demand for an Acculturation Program for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Bilingual Research 55, 51-8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sign plan for an acculturation program for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 For that purpose, in-depth interviews, surveys to acknowledge 

acculturation stress and personal variable, and that of demands to design for 

acculturation programs were conducted. As a result, among factors of 

acculturation stress, homesickness was the highest rated factor that was 

applicable to students just one month after entering Korea. The survey of 

demand for the program in regards to the students who have spent over seven 

months in Korea have indicated that an acculturation program is needed to 

overcome future anxiety.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students who 

have spent four to six months in Korea strongly needed a program to overcome 

communication difficulties. Students faced different difficulties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their stay in Korea. Thus, program design is required to consider the 

length of their stay. Also during in-depth interviews, students hoped to prepare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over summer, fall and winter 

semesters. Thus, designing special lectures during that particular semester seems 

appropriate. However, after examining closely the different needs for the 

program, personal variables, such as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prior to the 

entry to Korea, created diverse result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were 

indeed the sam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tudents.(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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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국내 한국어교육 현장의 한국어 학습자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할 때 학습자 변인에 따른 연구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양한 학습 목적을 지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

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습자들은 정부

초청 장학생들이다.1) 이들은 장학금 및 기본 생활비, 의료 보험 등을 한

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한국어 연수 1년을 마친 후 본인이 진학하겠

다고 지원한 대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게 된다.2) 이들은 일반적으로 10

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매우 우호적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어린 나이에 가족들

과 떨어져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

니라 장학생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학업 부담도 

커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3) 실제로 2013

1) 정부초청 장학생은 예비 학부 장학생과 예비 대학원 장학생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학부 진학을 목표로 진학 전에 한국어 연수를 받는 장학생을 대상으

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겠다.
2) 정부초청 장학생은 한국어 연수 1년이 끝나면 각각 본인이 지원한 대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학생이 대학 진학을 위해 본 기관에

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 진학을 준비하는 1년을 기준으로 문화적응 프로그램

을 설계하고자 한다.
3) 이들은 1년 안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이수해야 진학하고자 하

는 대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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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 전체 정부초청 장학생 115명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23명으로 전체 20%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로 오히려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

다. 이것은 한국어 실력 향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학 생

활에서 겪는 고립감, 외로움,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극복해, 정

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초청 장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어 숙

달도, 학습 동기에 대해 연구한 김현진‧문영하(2014)의 후속 연구로 정

부초청 장학생(이하 장학생으로 칭함)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를 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문화적응 프로그

램을 설계,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는 무엇인가?

둘째, 장학생들의 개인 변인에 따라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장학생들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

람직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절에서는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자 한다. 심리학 분야에서 정의내린 문화적응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정서

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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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1997; 김지혜, 2010: 28, 재인용). 그리고 Kagan‧Cohen(1990:133)는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던 한 구성원이 새로운 집단의 문화에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

에서 겪는 고통, 부정적 측면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Williams‧Berry(1991:635)도 비슷하게 개념 정의를 했는데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 행동 

등으로 정의 내렸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였던 김현진‧문영하(2014:58)에

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적응을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

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느끼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정

의하였고, 이들은 자국 문화와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부닥치는 음식, 잠자

리와 같은 작은 문제부터 타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부족, 학업을 지

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미숙한 한국어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이 한국 사회,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문화

적응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고자 한다. 

2.2. 선행 연구 고찰 

학문목적 학습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

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꾸준

히 있어 왔다. 눈에 띄는 연구로는 나임순(2006), 이재모(2008), 김재은

(2009), 정영근(2011), 정지숙‧김정민(2013) 등이 있다. 

나임순(2006)은 대전 지역 외국인 유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

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

스로 나누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화적응 스트

레스에는 성별, 결혼 여부, 한국어 수준, 한국 체류 기간이 영향을 미쳤

고, 생활 스트레스에는 학업 문제, 장래 문제가 가장 영향력이 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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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기관에

서 한국어 능력을 빠른 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국 

생활, 문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한 유학생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함을 지적했다. 

이재모(2008)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

레스, 우울, 대학 생활 적응,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했

다.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대학 생활 적응은 모두 한국어 능

력과 큰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

생의 정신 보건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

발의 시급함을 언급했다. 

김재은(2009)는 외국인 유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프로그램

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 분석했는데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 유적지 방문, 

직업 상담, 재정 지원 상담 순으로 프로그램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정영근(2011)에서는 독일 초등학교의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것으로 외

국인들의 적응 및 사회통합을 돕는 데 머물렀던 독일학교의 소극적 상호

문화교육이 적극적인 상호문화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내용이다. 변화된 상호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이중‧다중 언어교육, 프로젝트 수업과 연극 활동을 

통한 문화 교육, 다문화 학생들과의 만남과 교류 등이었다. 

정지숙‧김정민(2013)은 문화심리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후에 문화

적응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학업 적응과 대

인관계 적응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공히 학문목적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

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생활,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 훈련, 상호문화교육, 상담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어 숙달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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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장연(2005), 임근영(2008)은 한국어 학습

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한국어 숙달도, 학습 몰입도가 떨어

짐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가 한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한 논문으로는 김지혜‧강승혜(2013)가 있는데 영어권 초급 한국

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가 한국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했다. 그 결과 학습자 자신의 문화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라볼수록 한국어 학습에 효

과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밖에 김현진‧문영하(2014)는 정부초청 장학생 37명을 대상으로 문

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 숙달도, 학습 동기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장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향수병,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았는데 한국어 숙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주목할 만한 점이다. 즉 향수병,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정의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생들은 당면한 문제

인 한국어 학습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학습 동기와 

연관성이 있었다. 실제로 이들의 학습 동기는 5점 만점에 4.31로 매우 높

았고 이들 중 학습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 유

학 생활의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동기가 학습 초기

에 높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낮아져 학습에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도 많다. 따라서 학습 동기를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시켜 주어야 학습 효

과도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프

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 학습 동기를 높이 유지시켜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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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출신 지역별 분포

출신 지역 빈도(명) 비율(%)
몽골‧러시아‧CIS 지역 10 27.0

중남미 10 27.0
아시아 9 24.3

아프리카 5 13.5
동유럽 3 8.1
총계 37 100.0

3. 연구 대상 및 절차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A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중인 정부초청 장학생 37명을 대상

으로 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국적, 학력, 한국 체류기간, 한국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 주요 대화 상대자 국적 등 문화적응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살펴보겠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명을 제외하고는 

36명이 모두 여자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외국 생활이 전무한 학생들이다. 이들의 국적을 출신 지역별로 아시아, 

중남미, 몽골‧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유럽, 아프리카로 구분

해 보면 몽골‧러시아‧독립국가연합 지역과 중남미가 각 10명(27.0%)으

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9명(24.3%), 아프리카 5명(13.5%), 동유럽 3명

(8.1%) 순이었다.4)

4) 연구 참여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다. 몽골‧러시아‧CIS 지역에는 몽골, 우크라이

나,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출신이 있었다. 중남

미에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칠레,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출신이 포함되었다. 아시아에는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네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예맨, 일본이, 아프리

카에는 가나, 케냐, 가봉, 모잠비크, 르완다 출신이 포함되었다. 동유럽은 폴

란드, 루마니아, 터키 출신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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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절차

문화적응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설문 조사, 문화적

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먼저 문화적응 스트레

스 설문 조사는 장학생들이 입국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3년 4월

에 이루어졌다.5) 이 설문에는 성별, 국적, 학력 외에 입국 전 한국어 학

습 기간, 한국에서의 주요 대화 상대자 국적 등 개인 변인이 포함되어 있

었다.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에서의 주요 대화 상대자 국적을 

조사한 이유는 입국 시점의 한국어 숙달도와 입국 후 한국 사람과의 접

촉 정도에 따라 문화적응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6) 

두 번째로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조사를 이들의 입국 6개월 시점인 

2013년 9월에 실시해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 수집하였다. 요구 

조사의 설문 항목은 김현진‧문영하(201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역을 

바탕으로 향수병, 의사소통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한국 유학 생활

의 어려움 4영역에서 총 21문항으로 구성해 3점 척도로 그 정도를 알아

5) 이 설문 내용은 김현진‧문영하(2014)에서 다룬 설문과 동일한 것이다.
6)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차이를 언급한 연구로는 장연

(2005)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어를 2～4
년간 공부한 집단이 한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문화

적응 스트레스 중 대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다. 본국에서 한국어를 

오래 공부한 집단일수록 한국인을 접촉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져서 대인 관계 측면에서 더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목표 언어 

문화권 사람과의 접촉과 문화적응에 관해 언급한 연구로는 문영하(2012)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몽골어‧한국어를 구사하는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주로 

대화하고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국 문화를 자신과 더 가깝게 느낀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장학생 집단이지만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과 주요 대화 상대

자의 국적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와 그 요구 영역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돼서 본 설문 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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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설문의 영역별 문항 수
영역 문항 수(개)

향수병 4
의사소통의 어려움 6
미래에 대한 불안 6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5
총 문항 수 21

보았다.7) 설문 결과는 SPSS 21.0으로 통계 처리, 분석했다. 문화적응 프

로그램 요구조사의 각 영역별 문항 개수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1월에 심층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설문 조사에서 스트레

스를 많이 가장 받은 것으로 나타난 3명의 학생과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

구 조사에서 가장 높은 요구 정도를 보인 아프리카 출신 학생 5명을 대

상으로 실시했다.8) 

문화적응 스트레스 설문,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심층 인터뷰

를 한꺼번에 실시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실시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있었던 것처럼 장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입국 

7) 설문 항목을 향수병, 의사소통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한국 유학 생활

의 어려움으로 나눈 것은 기존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프로그램 요구 조사

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설문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정부초청 장학생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Sandhu‧Asrabadi(1994)와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

레스를 향수병,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그 영역을 구분

하고 있다. 이 중 한국 생활의 어려움은 본 연구 대상인 장학생의 상황에 맞

추어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Sandhu‧Asrabadi(1994)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역

을 바탕으로 각 영역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응 프로그램 항목

을 설정하였다. 
8) 전체 연구 참여자 37명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4개 영역의 전체 평균은 2.46

점이다. 그에 반해 심층 인터뷰 대상자 3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평균 3.54
점, 3.38점, 3.13점으로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미와 아시아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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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면서 느끼는 문화적응 정도,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및 
결과 분석

➡
심층 인터뷰 

실시
➡

 

3가지 조사 결과의 
종합적인 분석

➡
장학생 맞춤

문화적응 프로그램 설계

<도표 1> 연구 절차  

4.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장학생의 문화적응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 문화적응 스

트레스의 각 영역의 평균과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요구 정도의 평균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그 다음으로 개인 변인에 따른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요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4.1. 문화적응 스트레스 

입국 만 1개월이 지난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을 5점 척도

로 응답하게 했다. 그 결과, 향수병이 평균 2.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래

에 대한 불안이 2.43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2.39점,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이 2.3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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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역별 평균 
영역 평균(표준편차)

향수병 2.76(0.83)
의사소통의 어려움 2.39(0.66)
미래에 대한 불안 2.43(0.58)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2.31(0.54)

이 결과를 통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 시기에 가족, 친구들과 떨

어져 살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외로워하며 향수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 생활 초기에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것이 문화

충격이고 이 시기에 이들에게 지지가 될 만한 사회적 관계망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논할 적절한 상대가 없어 더욱 

향수병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다.9) 이를 통해 한국 입국 초기 문화적응 

프로그램은 향수병 극복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4.2.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장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습 동기, 한국어 숙달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현진‧문영하(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문화적응 프로그

램에 대한 요구를 알기 위해 2013년 9월에 설문을 실시했다. 이들의 요구

를 알아보기 위해 향수병, 의사소통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항목을 선정해 3점 척도로 응답하게 했다. 

본 절에서는 먼저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의 영역별 요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영역별 평균을 살펴보겠다. 다음으

로 한국에서의 주요 대화 상대자 국적,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 출신 

지역 등 개인 변인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요구 차이를 살펴보겠다.

9) 이재모(2008), 나임순(2006), 이승종(1995)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외국 생

활 초기에 문화충격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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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의 평균 
영역 평균(표준편차)

향수병 2.24(0.49)
의사소통의 어려움 2.45(0.44)
미래에 대한 불안 2.56(0.36)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2.42(0.43)

(1)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각 영역별 요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을 통해 영역별 평균을 살펴봤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평균 2.56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향수

병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결과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요구 조사

가 실시된 시점에 주목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장학생들에게 대

학 입학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을 

따지 못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장학 수혜 조건과 대학 

입학 준비 시기가 맞물려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지, 대학 입학 후에도 학

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고 해석된다. 따

라서 그에 관한 프로그램의 요구도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인 변인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차이

① 한국에서의 주요 대화 상대자 국적10)

한국에서 주로 어느 사람과 대화를 하는지 한국인인지 아닌지, 한국인

이라면 누구인지 응답하게 하고 그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10) 한국인 대화 상대자 유무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4명은 제외한 33명
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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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대화 상대자 국적과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주요 대화 
상대자 국적

사
례 
수

향수병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의 
어려움 평균
(표준편차)

미래에 대한 
불안 평균
(표준편차)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평균
(표준편차)

한국인 24
2.22

(0.53)
2.40

(0.42)
2.47

(0.39)
2.38

(0.43)

‘한국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4명,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응답한 학

생은 9명이었다. 한국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한국인 대화 상대자는 

대부분 한국어 도우미였다. 이들은 소속된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A대학

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을 한국어 도우미로 소개해 받아 한 학기에 16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만나게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들을 주요 대화 

상대자로 꼽았다.

한국에서의 주요 대화 상대자의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요

구 차이를 살펴봤는데 향수병의 경우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과 

주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 2.27점으로 ‘한국인’이라고 응답한 

집단 2.22점보다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가 더 높았다. 의사소통의 어려

움의 경우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 2.70점으로 ‘한

국인’이라고 응답한 집단 2.40점에 비해 요구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t

값 -.2118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의 경우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2.76점으로 ‘한국

인’이라고 응답한 집단 2.47점에 비해 높았다. 이는 t값 –2.11로 유의확

률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의 경우

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2.62점으로 ‘한국인’이라고 응

답한 집단 2.38점에 비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

렇지만 경향은 알 수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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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닌 
다른 나라 

사람
9

2.27
(0.49)

2.70
(0.20)

2.76
(0.22)

2.62
(0.34)

t -.29 -2.118* -2.11* -1.488
유의확률 .77 .042 .043 .147

 * p < .05

다시 정리하면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인이 아닌 다

른 나라 사람과 주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집단, 즉 한국인과의 만남이 적

은 사람일수록 문화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과의 접촉이 적을수록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

로그램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대화 상대자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했다.11) 그 결

과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과 주로 대화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향

수병, 의사소통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의 경우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과의 주기적인 만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나임순

(2006), 이재모(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어려움을 느낄 때 또래 현지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주요 대화 
상대자의 

국적 

사례 
수

향수병 평균
(표준 편차)

의사소통의 
어려움 평균
(표준편차)

미래에 대한 
불안 평균
(표준편차)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평균
(표준 편차)

한국인 24 2.63(0.64) 2.28(0.13) 2.31(0.12) 2.25(0.10)

그 외 9 2.97(1.23) 2.71(0.21) 2.82(0.15) 2.39(0.19)

t -1.08 -1.74 -2.346* -.681

유의확률 .294 .092 .026 .501

* p < .05

11) 주요 대화 상대자의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고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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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불안감, 고립감이 감소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②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12)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은 ‘배운 적이 없다’, ‘1～6개월 미만’, ‘6개

월～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6개월 단위로 나눠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요구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알

아보았다. 그 결과 향수병의 경우 ‘배운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 2.41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개월～6개월 미만’, ‘6개월～1

년 미만’, ‘1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이 짧을수록 향수병 관련 프로그램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배운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 2.68

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6개월～1년 미만’, ‘1개월～6개월 

미만’, ‘1년 이상’ 순이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6개월～1년 미만’이 평

균 2.6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배운 적이 없다’, ‘1개

월～6개월 미만’, ‘1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은 ‘1개월～6개월 미만’이 평균 2.58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배운 적이 없다’,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

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모든 영역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 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33명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응답 항목에 따라 집단이 더 적게 나누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4명은 제외한 33명
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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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한국어 
학습 기간

사
례
수

향수병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의 
어려움 평균
(표준편차)

미래에 대한 
불안 평균 
(표준편차)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평균 
(표준편차)

배운 적이 
없다

11 2.41(0.55) 2.68(0.22) 2.60(0.29) 2.42(0.34)

1～6개월 
미만

12 2.31(0.40) 2.41(0.31) 2.56(0.37) 2.58(0.31)

6개월～
1년 미만

5 2.00(0.40) 2.50(0.39) 2.63(0.38) 2.36(0.61)

1년 이상 5 1.90(0.65) 2.17(0.67) 2.30(0.54) 2.28(0.61)
총계 33 2.23(0.51) 2.48(0.39) 2.54(0.38) 2.45(0.42)

F 1.69 2.42 .89 .76
유의확률 .19 .09 .46 .53

<표 7>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영역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 가장 높게 나타난 문화적응 프로그램 영역

배운 적이 없다 향수병, 의사소통의 어려움

1～6개월 미만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6개월～1년 미만 미래에 대한 불안

1년 이상 ‧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향을 알 수 있

다. 장학생이라는 동일한 집단이지만 입국 전에 한국어를 얼마나 학습했

는지 학습 기간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고, 요구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향

수병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가 높았고 본국에서 1～

6개월 정도 한국어를 학습한 집단은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요

구가 높았다. 또 6개월～1년 정도 배운 집단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관한 

프로그램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입국 전 한국어 

및 문화 접촉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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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출신 지역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출신 지역
사
례 
수

향수병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의 
어려움 평균
(표준편차)

미래에 대한 
불안 평균
(표준편차)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평균(표준편차)
아시아 9 2.42(0.28) 2.54(0.16) 2.63(0.26) 2.60(0.35)

몽골‧러시
아‧CIS 
지역

10 2.26(0.57) 2.43(0.34) 2.40(0.42) 2.24(0.39)

중남미 10 2.08(0.43) 2.40(0.53) 2.67(0.31) 2.30(0.51)
동유럽 3 1.58(0.38) 2.22(1.07) 2.22(0.51) 2.33(0.46)

아프리카 5 2.60(0.37) 2.63(0.30) 2.70(0.30) 2.76(0.17)
총계 37 2.24(0.49) 2.45(0.44) 2.56(0.36) 2.42(0.43)

F 3.31* .52 1.75 2.10
유의확률 .02 .63 .17 .10

* p < .05

③ 출신 지역

출신 지역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향수병에 대한 요구는 아프리카 출신 

연구 참여자가 평균 2.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 몽골‧러시아‧CIS 

지역, 중남미, 동유럽 순으로 나왔다. 이러한 차이는 F값 3.31로 유의확

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요구도 아프리카 출신의 연구 참여자가 평균 2.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 몽골‧러시아‧CIS 지역, 중남미, 동유럽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아프리카 출신이 평균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리고 중남미, 아시아, 몽골‧러시아‧CIS 지역, 동유럽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의 경우 역시 아프리카 출신이 2.76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몽골‧러시

아‧CIS 지역 순이었다. 향수병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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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아시아 출신 연구 참여자의 문화적응 프로그

램 요구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본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 연구 참여자 9명 중 일본인이 1명에 캄

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네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

아, 예맨 출신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가 가깝게 만

은 느껴지지 않은 국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 출신의 연구 참여자가 다른 국적에 비

해서 모든 영역에서 요구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으나 출신 지역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를 일원분산 분

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었다. 아프리카 출신 장학생들이 향

수병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영역에서 다른 장학생들에 비해서 향수병, 의

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실제로 아프리카 출신의 참여자가 설문 결과대로 문화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지, 향수병, 의사소통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한국 

유학 생활 적응의 어려움 중 어떤 영역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지 등 그

들의 요구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에 대

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4.3. 심층 인터뷰 결과

심층 인터뷰는 한국에 입국한 지 10개월이 지난 2014년 1월에 2차례

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심층 인터뷰는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에

서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온 아프리카 출신 장학생 5명과 2차 심층 인터

뷰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장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3명은 다른 연구 참여자보다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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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극복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 두 그룹의 장학생들에게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향수병, 의사소통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한국 유학 생활

의 어려움 영역이 입국 첫 학기인 봄학기부터 네 번째 학기인 겨울학기 

중 언제 각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게 했다. 또한 4가지 영역 

안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도 응답하도록 했다. 심층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는 다음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입국 후 첫 학기(봄학기)

입국한 지 1개월이 된 시점에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와 떨어져 낯선 한

국에 와서 많이 외롭고 힘들어서 향수병을 많이 느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4.1의 응답과 동일하게 답했다. 문

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설문지의 향수병과 관련한 항목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물은 결과 한국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장학생들이 소속된 한국어교육 기관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매학

기 한국어 도우미와 동아리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

에게 한국어 도우미와 하는 활동을 물은 결과, 주로 수업 시간에 모르는 

내용과 쓰기 숙제를 할 때 모르는 표현을 질문한다고 한다. 즉 한국어 학

습과 관련된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터뷰 참여자는 

한국어 공부 외에도 한국 생활이나 문화에 대해서 한국어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프로젝트 수업이나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한국어 도우미의 경우, 매학기 그 상대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더 

만나고 싶어도 한 학기가 끝나면 만나기가 힘들게 되어 아쉽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은 장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한국 친구와 한국어 학습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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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국 생활, 문화 전반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소개받는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자신과 같은 국적이나 모국어

가 같은 사람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

견이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특히 

장학생으로 현재 한국 대학에서 공부 중인 선배가 상담을 해 주면 더 좋

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우에 따라서 한국어 교사가 아닌 상담 전문 강

사와의 상담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

과가 있었는데 정지숙‧김정민(2013)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심리사회

적응을 위해 REB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상담가가 실제 개발 프로

그램을 실시한 후에 그 효과를 검증했다.13) 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응과 관련한 편견과 오해를 줄였고,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정도가 낮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한국어 교사와 상담 교사 간의 협업이 필요하겠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3) 정지숙‧김정민(2013)에서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모델은 

개인감정 및 행동과 관련한 문제의 대부분이 비합리적인 사고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

다.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문화적응과 관련한 비합리적 사고와 학업과 대인

관계를 포괄하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왜곡된 인지적 패턴들을 바로잡기 

위해 REBT 모델을 바탕으로 초기, 전개, 종결 3단계의 프로그램을 설계했

다. 초기 단계에서는 실험 참여자 자신의 감정, 인식, 신체적 증상 등을 파

악하게 했다. 전계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파악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변화

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종결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

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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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입국 후 첫 학기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결과
관심 영역 요구 조사 결과

향수병

한국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모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예) 동아리, 한국어 도우미 등

학습자 국가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과 상담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2) 입국 후 두 번째 학기(여름학기)

다음으로 입국한 지 4개월이 된 시점인 여름학기에는 한국어교육 기관

에서 공부한 지 한 학기가 지나고 한국어 공부도 어려워지고 본격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도 하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

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장학생들이 소속된 기관

에서는 이들을 위해 정규 수업 외에 여름과 겨울 학기에 한국어능력시험

을 준비하는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

름, 겨울학기만이 아니라 가을학기까지 세 학기에 걸쳐서 계속 한국어능

력시험 준비반을 수강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은 

대학 입학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차근히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응답을 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수업 시간 외에 다른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

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이해가 덜 되거

나 헷갈리는 부분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같이 말하기 연습을 

하고 싶다고 했다. 스터디를 누구와 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1급에서는 

한국어 숙달도와 모국어가 자신과 같은 학생들과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친구에게 자신의 모국어로 질문하고 싶다고 했다. 2급부

터는 다양한 국적 학생들과 섞여서 한국어로 말하기 연습을 더 하고 헷

갈리는 문법이나 어휘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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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입국 후 두 번째 학기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결과
관심 영역 요구 조사 결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수업 시간 외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입국 후 세 번째, 네 번째 학기(가을, 겨울학기)

마지막으로 입국한 지 7～12개월이 된 시점인 가을, 겨울학기에는 대

학 입학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등과 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서 시

험을 준비하면서도 불안해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4.2에서 분석한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 중에서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업 수행을 할 수 있

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대학에서 강의 수강을 하고 학점을 받기 위

해서는 노트 필기하기, 보고서 쓰기, 시험 보기, 발표하기 등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대학에서 4년간 학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

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응답을 통해서 이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

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생활

에 잘 적응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어 연수가 거의 끝나가는 학

기인 겨울학기에 보고서 쓰기, 노트 필기하기 등과 같은 강의 수강을 미

리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 대학 시설 이용 방법, 한국 대학에서의 인간관계 예절 등

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정부초청 장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및 설계 방안  73

<표 11> 입국 후 세 번째, 네 번째 학기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결과
관심 영역 요구 조사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

한국 대학에서 한국어로 발표하는 방법, 보고서를 쓰는 방법, 
시험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주면 좋겠다.
한국 대학에서 수강 신청, 도서관 이용, 학교 홈페이지 이용 방
법 등 학교생활에 대해 안내해 주면 좋겠다.
한국 대학에서 교수, 선배, 후배, 동기와 어떻게 지내야 하고 지
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 안내해 주면 좋겠다.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
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인 가정에서 생활해 볼 수 있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으
면 좋겠다.

전반에 대한 것을 입학 전에 미리 알고 싶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보다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나 친구에게 직접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이 시기에 걱정하는 내용으로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것

도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국 유학 생활을 위해 한국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 가정에서 직접 

생활해 보면서 책이나 들어서 아는 한국 문화가 아닌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다고 응답해 이 역시 한국 문화를 익히고자 하는 적극적

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외국인 친구나 한국 사람이 자국에 대해 잘 알지 못

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즉 한국 문

화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잘 알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자국 문화에 대해 

한국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발

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 문화도 알면서 동시에 한국인

이나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 자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으면 좋겠다고 하여 자국 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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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적응 프로그램 설계 원리 및 방안

5.1. 설계 원리

앞서 진행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설문 조사, 프로그램 요구 조사, 심층 

인터뷰 실시 결과와 문화적응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

로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장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두 문화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

는 상호 문화교육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를 학

습할 뿐만 아니라 장학생들에게 자국 문화를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 친

구에게 알리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14) 중국과 일본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알아본 김영경(2009)에 따르

면 유학생들에게 상호 문화 이해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한다. 한국 문화

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유학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자국 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한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함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재은(2009)에서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다문화 교육 관점에서 단순히 한국 문화 적응만을 

돕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도

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장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한국 문화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장학생 자국의 문화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4) 이러한 요구는 심층 인터뷰 참여자 중 아프리카 출신들에게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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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문화 차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자국과 한국 문화, 다른 나

라 문화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문화적응을 위해서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언어 숙달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문화적응도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이재모(2008), 나임

순(2006), 김영경(2009), 김재은(2009)에서도 언급되었는데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신장이 필

수적이므로 이들에게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김영경(2009)에서는 유학생들은 이미 한국어교

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왔지만, 대학 입학 후에 익숙하지 않은 

전문 용어로 인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 학

업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장학생들도 대학 입학

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학기 필요

하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 대학 입학 전에 대학에서 한국어로 학업을 수

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갈 수 있는 특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응답했다. 위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장학생을 비롯해서 학문목적 학

습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업 수행에 대한 압박이 크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 대학에서 한국어로 교양과 전공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

어서는 고급 한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 대학의 학습 방법, 정보 

수집 방법 등을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설계된다면 문화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장학생들의 한국 체류 기간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게 설계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

해 이들이 입국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했는데 

이때 향수병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국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화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 실시 결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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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이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에 따라 직면하는 문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체류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별로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 및 한국 문화 접촉 정도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장학생의 개인 변인에 따른 문화

적응 프로그램 요구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입국 전에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은 향수병,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프로그램이 가

장 필요하다고 했다. 1～6개월 미만은 한국 유학생활의 어려움, 6개월～

1년 미만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관한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했다. 즉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장학생이지만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영역이 달랐다. 그러므

로 장학생들이 입국 전에 한국어를 얼마나 학습했는지, 한국 문화에 얼

마나 노출되었는지를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장학생이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즉 학기

별로 모든 장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한국에 

입국한 첫 학기에는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을 고려한 별도의 프로그

램을 설계하도록 하겠다.

5.2. 학기별 문화적응 프로그램 설계 방안

장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은 장학생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

하고 소정의 학업 성취도에 도달하기 위해 도와주는 장치이다. 이 프로

그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학생들의 한국 체류 기간에 따른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큰 틀로 잡고, 개인 변인인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입국 첫 학기의 세부 프로그램을 달리 설계하는 이중 구조로 설계

되어야 한다.15) 이를 자세히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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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국 후 첫 학기에는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

스 중 향수병이 가장 높았다. 향수병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도 계속 언급

된 것처럼 한국인 친구, 한국어 도우미 등을 소개해 주어 이들과 같이 낯

선 환경에서 마주치는 문화충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에서 나온 개인 변인에 따른 결과에 따르면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

간별로 그 요구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입국 전에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0개월)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고, 입국 전에 1～6개월 한국어를 배우고 온 집단은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입국 

전에 6개월～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온 집단은 미래에 대한 불안 관

련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동일한 목표를 지닌 장학

생들이지만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이처럼 요구 영역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학기의 문화적응 프로그램은 이중 구조를 가져

야 한다. 다시 말해 향수병과 관련된 문화적응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

에게 제공하되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향수병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향수병과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향수병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의 내용을 추가로 넣어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국 후 두 번째 학기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전 학기에 소개 받은 한국어 도우미나 한국 친

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같은 등

급의 학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방과 후에 서로 모르는 부분을 이

야기하고 한국어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심

15) 한국 체류 기간을 기본적인 틀로 잡은 이유는 이 기간에 따라 처하게 되는 

상황이나 요구되는 환경들이 달라지면서 그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프로그램 요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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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학기별 문화적응 프로그램 내용 구성안
        프로그램 

학기
요구 영역 프로그램 내용

첫 학기
(봄학기)

공통 향수병

‧한국인 도우미와 만남(한국 생활, 한국 문화,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 배양)

‧한국 문화 학습의 기회 제공
‧자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공

0개월16)
의사소통
의 어려움

‧기초 한국어 수업 강화
‧한국어 도우미와의 만남(한국어 능력 배양)
‧장학생 선배 및 자국 문화를 아는 전문 상담 
교사와 상담

층 인터뷰에서 두 번째 학기부터 네 번째 학기에 걸쳐서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를 꾸준히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학기부터 네 

번째 학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입국 후 7개월이 지난 세 번째, 네 번째 학기에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

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시기부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학기에는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해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선배를 초청, 어떻게 대학 생활을 준비하면 좋은지, 

대학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요구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제로 

대학 진학 후 필요한 발표하기, 보고서 및 시험 답안 작성하기 등에 대한 

특강을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고 더 나아가 자국 문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한국 가정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말하기 

대회나 문화교류 축제를 통해 자국 문화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할 기회

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16)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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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오리엔테
이션

‧학교 시설 및 주변 시설 이용 안내
‧한국의 일상 문화에 대한 소개 

6개월-
1년

미래에 
대한 불안

‧1년의 한국어 연수 일정 소개
‧대학 진학 안내
‧같은 대륙 출신의 대학 진학 선배와의 만남 
주선

두 번째 학기
(여름학기)

의사
소통의 
어려움

‧한국어 도우미 활동(한국어 학습에 도움)
‧스터디모임 결성(동료 학습자들과 협력학습의 
기회 제공)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반 운영

세 번째/
네 번째 학기

(가을/
겨울학기)

미래에 
대한 불안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선배의 특강‧간담
회 

‧대학 수학에 필요한 특강(발표하기, 보고서 작
성하기 등에 대한 학습 정보 제공)

‧대학의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수강 신청, 도
서관 이용 등)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반 운영

한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자국 역사, 경제, 정치 등을 소개하는 기회 제
공

‧한국인 가정의 홈스테이 프로그램 체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반 운영

6. 결론 

본 연구는 정부초청 장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설문 조사, 

문화적응 프로그램 요구 조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이들에게 적합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세 가지 조사를 통

해 장학생들이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에 따라 마주치는 문제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따라 문화적응 프로그램이 달리 구성되

어야 함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의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한국에 온 직후 느끼는 문화적응 프로그램 내

용이 다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학습자 맞춤 문화적응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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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설계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37명으로 적고 아직 정부초청 장학

생이나 특정 학습자들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연구도 많

지 않아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장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유학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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